
- 1 -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구 분 내   역

출장자

소속
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

해사산업연구실
성명 박한선 직급 연구위원

소속
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

해사산업연구실
성명 김지호 직급 위촉연구원

출장목적
(중복선택 

가능)

 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□ 국제행사 참가

 ■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관련사업
(예산항목)

「미래 변화 선도를 위한 한‧유럽 해양수산 협력체계 구축 사업」(일반)

출장기간 2023.02.27.(월) ∼ 2023.03.05.(일) 출장지
덴마크(코펜하겐)

스웨던(말뫼)

출장일정

일자 방문지 주요업무* 항공편

02.27.(월)
Ÿ 인천-런던

Ÿ 런던-코펜하겐

Ÿ 한국(인천) 출국

Ÿ 경유지(런던)

Ÿ 덴마크(코펜하겐) 입국

Ÿ KE907
Ÿ SK1516

02.28.(화) Ÿ 세계해사대학(WMU)

Ÿ KMI-WMU 공동연구(A Study to 
Zero Emission of Domestic 
Passenger Ships in ROK) 업무협의 
및 Kick-off 회의

03.02.(목) Ÿ 덴마크 해사청
Ÿ IMO 고위급 간담회 참석
Ÿ IMO GHG 전략-중기조치 관련 

논의

03.03.(금)
Ÿ 덴마크 해사청
Ÿ Maersk McKinney 

Moller Center

Ÿ 제80차 MEPC(‘23 7월) 사전 
회의 현지 대응

Ÿ Green Shipping Corridors 관련 
협의

Ÿ 03.04.(토)~
Ÿ 03.05.(일)

Ÿ 코펜하겐-런던
Ÿ 런던-인천
Ÿ 인천-부산

Ÿ 덴마크(코펜하겐) 출국
Ÿ 경유지(런던)
Ÿ 한국(인천-부산) 입국

Ÿ SK505

Ÿ KE908

Ÿ KE1421

출장성과

 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

  - IMO가 주도하는 해사산업 탈탄소, 친환경화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연안선의 탈탄

소화, IMO GHG 감축 전략 중기조치에 대해 대응방안 및 후속조치에 대해 파악

함

  - 또한, 세계 해운의 First mover역할을 하는 Maersk 社의 선박의 친환경화 프로젝

트와  Green Corridors 전략을 파악하고 후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됨.

 ○ 주요 성과

  - KMI-WMU kick-off 회의 : 공동연구의 방향성 수립, 업무분담, 계약서 초안 수립

  - IMO 고위급 간담회 : 제80차 MEPC, 제15차 ISWG-GHG에서 논의될 예정인 

IMO-GHG 중기조치에 대한 각 국의 방향성 파악

  - MMM Center 방문 회의 : Maersk社에서 진행되는 국제항해 선박 대상의 친환경

화 전략 파악 및 부산항-타코마항 간의 Green 

Corridors 추진 필요사항 및 방향성 파악

 
향후계획  ○ 출장 성과 공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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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WMU-KMI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결과보고서, SCI 등급 논문 작성 및 

발간 예정

- 우리원의 발간간행물인 “IMO 국제해사 정책동향”에 반영하여 게시 예정

 ○ 정책화 등 활용 계획

- 고위급 간담회의 결과로, 제80차 MEPC 및 제15차 ISWG-GHG의 의제개발에 반

영 예정

- 부산항-타코마항 간의 녹색항로 구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해운 

탈탄소화 추진전략에 반영 예정

참고 등 
특이사항 
(건의사항)

*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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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업무유형
 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□ 국제행사 참가

 ■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업무①  세계해사대학(WMU) -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공동 연구 Kick-off 회의

수행계획 

 ▫ KMI-WMU 공동연구 프로젝트 Kick-off 논의

  - 참 석 자 : Aykut I Ölçer 교수, Fabio Ballini 교수, Alessandro 교수, Seyedvhid Vakili 연구원,

박한선 연구위원, 김지호 연구원

  - 주요내용

   · KMI-WMU 공동연구과제 협의

   · 공동연구과제 제안서 검토 및 업무분장

   · 예산관련 협의

   · 향후 연구과제 추진 방향 논의

수행결과

▫ 주요 협의 내용

Ÿ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

- Phase 1. 2023.04.01.~2024.03.31.

- Phase 2. 2024.04.01.~2025.03.31.

- Phase 3. 2025.04.01.~2026.03.31.

Ÿ 단계별 과업 목표

- Phase 1 : 대한민국 국내 연안 여객선 산업의 현황을 에너지 효율성, 배기 배출 관

점에서 분석,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국외 여객석 탈탄소화 솔루션 조사

- Phase 2 : Phase 1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, 이해관계자와의 워크샵을 통해 

로드맵의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 파악

- Phase 3 : 설계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Green Corridors를 지정, 후보선박 및 항만에 

시범 운영 시행

Ÿ 업무 분장(Phase1)

- KMI 

국내 연안 여객선 산업의 규모 및 선박의 항로, 연료, 연료소비량 등 현황 파악 

국내 연안 여객선 관련 선사, 터미널, 조선 분야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수립

국외의 여객 산업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

- WMU

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단기, 중장기 로드맵 구축 주도

국외의 여객 산업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파악 및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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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② IMO 고위급 간담회 참석

수행계획

 ▫ “Conference on IMO GHG Strategy and Paths Towords MEPC80“ 참석

  - 참 석 자 : 대한민국 IMO 주재대표부, KMI, KRISO, KOMSA 

  - 주요내용

   · 제80차 MEPC 논의 내용 사전 검토 및 IMO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조치 수립을 위한 

IMO 고위급 간담회 참석 (별첨3 참조)

* 회의명 : “Conference on IMO GHG Strategy and Paths Towords MEPC80“

수행결과

 ▫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의 개정 방안

- 2018년 4월, 제72차 IMO MEPC에서 채택된 IMO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에 따라 

중장기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의 개

정이 제80차 IMO MEPC에서 채택되어야함

- IMO 초기전략 중, 2008년의 배출량 대비 2050년까지 감축량 50% 달성의 목표를 

향상 주장이 거듭되고 있음

- IMO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 개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논의 내용은 규제 대

상의 온실가스 종류,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방법임

- 온실효과는 적은 편이지만, 배출량이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압도하여 결론적으

로 가장 큰 온실효과를 발휘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을 주된 목표로 하되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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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온실가스의 배출도 함께 감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

-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해 감축량 배출 강화, 규제대상 온실가스, 온실가스 배

출량 산정 방법 등이 제15차 ISWG-GHG, 제80차 MEPC의 주된 논의 내용이 될 것

임

▫ 녹색항로(Green Shipping Corridors)의 추진 방향

-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해운 주요국들은 각 국 간의 녹

색항로 도입에 강하게 동의하였음

-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 해운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Maersk社 의 경영진도 참석하였

음

- Maersk社는 부산항(한국)-타코마항(미국)의 녹색항로 구축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

음

- 노르웨이, 덴마크 등의 주요국은 녹색항로가 해운 탈탄소화 진행을 촉진시킨다고 

주장하고, IMO 차원에서 녹색항로 도입 촉진의 지원과 각 국의 녹색항로 도입을 

독려해야한다고 주장함

▫ IMO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의 중장기 후보조치 개발 방안

- 현재까지 IMO MEPC 및 ISWG-GHG에서 논의된 중장기 후보조치는 전반적으로 시

장기반조치(MBM, Market Based Measure)임

- 제79차 MEPC에서 주장되었던 중장기 후보조치들의 각 국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짐

- 현재 EU국가의 타산업에 적용되는 EU ETS(EU Emissions Trading Scheme)에 대한 

시행 경과와 이를 해사산업 분야로의 적용을 검토함

- 시장 기반조치는 ECTS, GHG Levy 등의 도입이 주된 내용이며, EU 및 미국 등 선

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적 조치인 온실가스 연료 표준제도(GFS, GHG Fuel Standard)

와 GHG Levy 또는 ECTS의 결합된 형태의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

적임

- 향후 MEPC 및 ISWG-GHG에서 논의 예정인 중장기 후보조치는 기술적 조치와 시

장 기반조치를 결합한 형태의 중장기조치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되, 선진국-개도국의 

경제적, 제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예정임

- 또한, 각 국의 해사산업 분야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, 초기비용, 검증 기

회비용 등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탈탄소화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

국가 및 기업에는 자금 할당, 인센티브 지급 제도 등의 협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

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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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③  Maersk社 Green Shipping Corridors 관련 협의

수행계획

▫ Maersk社(덴마크)와 우리나라의 Green Shipping Corridors 관련 협의

  - 참 석 자 : Torben Nørgaard 기술책임자, Johan Svendsen 메니저, 

박한선 연구위원, 김지호 연구원

  - 주요내용

IMO는 무탄소 항로와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개발을 강화하고 일부

국가들이 무탄소 항로 구축에 합의함으로서 무탄소항로 개발을 위한 전세계의 움직임이 

활발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Maersk社는 무탄소 항로 구축을 위하여 보다 많은 기술‧정
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임

Maersk McKinney Moller Center에 방문하여 “Green Shipping Corridors” 관련 협의

수행결과

▫ Maersk社의 녹생항로(Green Shipping Corridors) 프로젝트 진행 방향성 

- Maersk社는 세계해운의 친환경, 스마트선박의 신진기술, 제도적 전략, 국제협력 등

에서 

First Mover역할로서 선도하는 기업임

- Maersk社는 IMO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목표 달성과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

측면에서 Green Shipping Corridors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초석이라고 판단하며, 

최대한 다양한 국가의 항로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이며, 각 국의 자원, 정책, 외교적 

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녹색항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

- 다 국간 녹색항로 구축 프로젝트는 크게 6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, 부산항(한

국)-타코마항(미국) 간의 프로젝트는 첫 번째 단계(Pre-feasibility)를 완료하고 두 번

째 단계(Feasibility)를 진행한 상태임

- 녹색항로 구축에서 적용되는 조치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, 시나리오의 실행

가능성과 규제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함

- 또한, 에너지 자원(대체연료 등), 항만 시스템, 제도•정책적 지원, 물동량 등을 고려

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의 설정이 중요함

- 부산항-타코마항 녹색항로 구축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(사용연료, 대상선

박, 항로 등)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, 이 부분을 확정 짓는 것이 녹색항로 구축 

작업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

- 일례로, 일본-칠레 간의 녹색항로는 칠레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사용연료는 E-

암모니아, 녹색항로 대상선박은 Dry Bulk, Tanker로 설정 완료함

▫ Maersk社, 부산항-타코마항 녹생항로 구축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방향

- 2024년에 수행될 Feasibility 단계에 있어 고려해야할 2-4개의 항로를 식별하고 데

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사전에 필요함

- 향후 10년 동안 대체연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항로 식별 작업과 사용할 대체연료 

후보식별

- 우리나라의 관련 정부부처(해수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)의 관계자, 부산항 및 타코마

항의 관계자, 해운‧조선‧선원‧항만 등 해사산업 전반에 거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가 

컨소시엄 구성

- 향후 제28차 UNFCCC COP에서 발표될 Green Shipping Corridors관련 주요 논의 

결과 및 조사결과 식별 및 대응이 필요함

-  Maersk社의 세계 주요국 간의 녹색항로 구축을 주도한 데이터 및 경험을 활용하

여 부산항-타코마항 간의 녹색항로 구축을 진행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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▫ 질의응답 내용

 (질문)

- 현재 IMO 주요국 및 선진국들은 차세대 무탄소연료로 거론되는 수소 및 암모니아 

등이 Well to Wake 측면에서는 무탄소 연료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

임. 또한 수소와 암모니아를 제외한 e-메탄올, 바이오메탄올, e-메탄, 바이오 메탄 

등의 연료가 대체연료로서 거론되고 있음. Maersk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

를 가지고 있는지? 그리고  Maersk社에서 전망하는 친환경연료는 무엇인지?

 (답변)

- 현 시점에서 수소나 암모니아 등의 단일연료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고 추천

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함. 2030년, 2040년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되며 사

용연료는 계속 변할 것으로 예상하며, 지금은 많은 연료의 선택지가 있는 만큼 각 

국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연료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함.

- 또한,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 공급 체계의 구축이며, 대체연료의 사용을 

활성화 하려면 우선적으로 공급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음. 

즉,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어떤 연료의 공급체계가 구축이 될 수 

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.

- 현재 Maersk社는 암모니아-ready, e-메탄올-ready 등의 연료체계를 갖춘 선박을 운

용 중에 있음.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되고 연료 공급 체계의 구축 여부에 따라 

사용할 연료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을 채택 중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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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WMU-KMI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안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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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Maersk Mc-kinney Moller Center 회의자료


